
고창문화관광재단출범 1주년 16기획
2020년 11월 20일 금요일

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11월 14일 설립
됐다.�전북도내 4번째다.�군민의 높은 기대 속
에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,�군민이 주도
하는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고창 문화
관광 활성화,�군민들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을
추진하고 있다.

고고창창만만의의 문문화화네네트트워워크크 구구축축…… 유유서서깊깊은은 역역
사사··최최고고의의 생생태태자자원원 접접목목
고창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을 비롯해 마

한왕릉과 2개의 읍성(고창읍성,�무장읍성),�천
년고찰 선운사,�문수사 등이 있는 유서 깊은
도시다.�또 국내에서 바다와 갯벌,�내륙습지가
가장 잘 보존된 생태도시로 손꼽히고 있다.�
고창문화관광재단은 출범 원년 주요사업으로

민간조직의 장점을 극대화한 지역의 역사·생
태자원 활용·융합에 중점을 뒀다.�특히 농·
어촌,�귀농귀촌,�다문화 등 다양한 삶의 형태
가 나타나는 고창의 문화다양성을 중요시했다.
현재 문화예술인 대상‘고창 한 달 살기’사

업이 고창읍 신상마을과 신림면 게내마을에서
진행 중이다.�주민은 예술을 통한 마을활력과
마을재생의 불씨를 키우고,�예술가는 아름다운
고창의 자연환경과 마을 읽기를 통해 충전과
창작의 영감을 얻고 있다.�매달 고창군민과 함
께 고창의 이야기를 수집하는‘고창 스토리텔
러’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.

치치유유문문화화도도시시 고고창창……““고고창창에에서서 나나와와 너너의의
삶삶을을 편편안안하하게게””
고창은 선운산,�운곡람사르습지,�고창읍성 맹

종죽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 명상 힐링 성지
로 주목받고 있다.�

여기에 동호해수욕장 모래찜질,�석정온천 스
파 등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,�재충전하는
명소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.
재단은 고창지역 곳곳의 치유 자원을 찾아

이야기를 입히고,�전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
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.�이를 위해 지난 2월
‘문화도시 고창 미래 공동선언 및 군민포럼’을
열고,�지역 15개 기관·단체와 협약을 체결했
다.�특히 권역별 10개 마을을 지정해‘찾아가
는 치유세미나’를 열면서,�주민들에게 치유의
가치를 알리는 데 애쓰고 있다.�
또 문화도시도약을위한지역내문화활동가와

문화공동체를 발굴·육성에도 힘쓰고 있다.�지난
8월역대급폭우를뚫고예비문화기획자 30여명
이‘지역 문화관광기획자 양성교육’전과정을 수
료해내며큰박수를 받기도 했다.

지지역역관관광광추추진진조조직직 활활성성화화…… 주주민민들들이이 관관광광
사사업업체체 만만들들어어 지지역역관관광광 산산업업 이이끈끈다다
지난 4월 말 고창군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

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‘지역관광
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’에 선정됐다.�재단 출
범 4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.
재단은 그동안 흩어져 있는 주민들의 능력,

소홀히 다뤄졌던 관광자원을 재탄생시켜 관광
객들에게는 즐거움을,�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혜
택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.
앞서 두 차례에 걸친 심층 세미나를 열고 먹고
(요식업체 등),�놀고(레저업체 등),�자고(숙박
업체 등)�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관광협의
체 연대의 끈을 조였다.
이밖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 관광 활성

화를 위한‘함께 즐기는 안전한 고창여행’을

주제로 고창 관광 홍보를 위한 비대면 캠페인
공모전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.

일일상상 속속 문문화화를를 꽃꽃피피우우는는 주주민민 참참여여 프프로로그그
램램 풍풍성성
재단은‘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창의 문

화다’는 자부심으로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을
만들고 실행하고 있다.
특히 올 초 문체부 공모사업‘지역문화 생태

계 구축 통합 운영’에 6개 사업이 선정되면서
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
이 추진됐다.�
신중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,�인생나눔교

실,�문화이모작,�무지개다리,�지역문화콘텐츠
특성화,�지역 문화인력 양성 등 주민 스스로
일상 속 문화를 실현하는 데 힘을 쏟았다.�

11월 중에는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과정을
보여준‘고창문화로’(11월11~13일,�선운교육
문화회관),�고창형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
제시할‘예술발전소 온에어’(17일~20일,�갤러
리리유)�성과 공유전시회 등도 마련돼 눈길을
끌었다.

군군민민의의 문문화화향향유유 확확대대 및및 삶삶의의 질질 향향상상
고창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전문적으로 문

화정책을 추진해 행정과 민간(예술단체)의 중
간기구,�중간조직,�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허
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.
고창문화관광재단 유기상 이사장은“고창군

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부단히 걸어온 1년을 발
판삼아 지역 주민,�문화예술인과 손잡고 화합
하는 울력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말했
다.�

재단이 문을 열고 한 돌을 맞는다.�눈에 보이
는 성과도 있지만 앞으로 해야 할 많은 과제를
안고 있다.�재단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
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,�고창의 문화적
가치를 토대로 생생한 삶의 문화를 이어가는
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.�� /고창=김영식 기자

민간장점극대화한지역역사·생태활용·융합에중점

코로나19로모두가지쳐가는와중에도힘

과위로가되어주는건소중한사람들과함

께하는공연과예술문화활동일것이다.�문

화는지치고힘들때다시일어설수있는위

로와용기를준다.�그런의미에서지역문화

관광 생태계의 씨앗을 심고·가꾸는‘한반

도 첫수도 고창군 문화관광재단’1년여의

활동이 눈길을 사로잡는다.�‘예향의 도시’,

‘천만 관광도시’고창을 위해 애쓰고 있는

고창군문화관광재단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

획을살펴봤다.� /편집자주

재단 현판식

多치유다 세미나

문화도시 고창 미래 공동선언고창문화로

농어촌등문화다양성중요시
‘한달살기’·‘스토리텔러’추진중

문화도시고창미래공동선언열고
지역 15개기관·단체와협약

권역별 10개마을‘치유세미나’열어

출범 4개월만에‘지역관광
추진조직육성지원사업’선정

문화생태계구축통합운영
문체부공모 6개사업선정


